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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3월호

Mar. 2010

 

[한인회 소식]

1) 순회영사 업무가 오는 4월 10일(토) 한인회관에

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오전 11시~오후 4시

 ∎업무: 여권갱신-여권사진 2장 필요함.          

       (전자여권은 10년이오니 기한이 1년 정도       

        남아 있어도 갱신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자발급, 재산포기, 거주확인 그 외 등등. 

2 )  뉴멕시코주 한인회를  소개하는  안내서 

‘한인록’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마칠 

수  있 도록  업 주분 들의  협 조를  구 합니 다 . 

  목차, 본문, 부록까지 전체 120페이지 정도로 계

획하고 있고 부록에는 뉴멕시코주 23년 한인회의 

역사 및 거주자를 위한 필수정보 및 뉴멕시코주 

관광명소(벌룬 피에스타, 샌디아, 타호, 싼타페, 화

이트 샌드, 칼스배드, 올드 타운, 동물원 등)를 실

을 계획입니다.

3)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Sensus 인구조사는 3월 

19일~4월 19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중 한인회관을 매주 수요일 12시~4시, 

목요일 9시~4시까지 오픈하니 이용바랍니다.

4) Dance Class (건강댄스)

   3월3일부터 매주 수요일 10:30-11:30 

   (문의: 271-1777)

5) 만두바자회

   3월 30일, 31일 

   (주문, 문의: 271-1777)

6)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원국적차별에 대한 회의가 4월 15일 (목) 1:30pm 

한인회관에서 있겠습니다.

7)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 한인회관에 Karaoke 노래방 기계후원

  -Kelly Liquor Assoc. 협회

* 물품후원(1년-2010년)

  -위점덕님

* 빙고게임 선물후원(1년-2010년)

  -Diane Kreitinger (어버이회 모임)

* 어버이회 모임(목) 구정음식 후원(2/11)

  -한인천주교/Juan Tabo-k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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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POC:

교장 전옥미  Okmi Jun Blemel, MBA, Principal

nm.kls@hotmail.com / 505-991-2160

뉴멕시코 한국학교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한국학교

NM KOREAN LANGUAGE SCHOOL (NMKLS)

  3월 봄방학을 맞아 미술캠프 학생을 모집합니다. 빨리 

등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3일에는 Easter Egg Hunt & Picnic 을 준비하고 있

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봄방학 미술캠프 (유치원 - 8학년)
Spring Break Art Camp (K - 8th)  NEW!

  ▫기간 Dates: 2010.03.15 - 2010.03.19

  ▫시간 Time: 09:00 - 12:00

  ▫수업료 Tuition: $100 + 재료비materials fee

  봄방학 미술캠프 학생을 모집합니다. 3월 5일까지 등록

해주십시오.

  Open to all students. Please register by March 5th 

to guarantee a spot.

Easter Egg Hunt & Picnic

  ▫날짜 Date: 2010.04.03, 토요일, Saturday

  ▫시간 Time: 11:00 AM - 2:00 PM

  ▫장소 Location: 미정 TBA (Please check our website.) 

   모든 한인가정을 위한 행사이오니, 많은 광고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학교에서 햄버거와 핫덕, 그리고 물을 준

비하오니 다른 분들과 같이 나누어 드실 음식을 부탁 드

립니다.

  Everyone is invited to our Easter Egg Hunt & 

Picnic.We will provide hamburgers, hot dogs and 

water.Please bring an appetizer/side/dessert to 

share.

한글수업 안내 
Korean Class Information

  ▫2010년 경인년 "한국어 사랑"캠페인 - 수업료 $100

  ▫2010 "Love for Korean" Campaign - Tuition $100

청소년/ 성인 한국어 회화반
Youth / Adult Conversational Korean Classes

  ▫수요일 Wednesdays, 6:30 - 8:30 PM

아동 한국어반 (만 4살 - 12 학년)
Children's Korean Language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9:15 AM - 11:15 AM

미술반(만 4살 - 12 학년)
Art Classes (Pre-K to 12th Grade)

  ▫토요일 오전 Saturdays, 11:15 AM - 12:15 PM

한국학교 인터넷 게시판 

NMKLS Info on Internet

  한국학교에 관한 공지사항은 www.kaanm.com 

("Korean School" 을 눌러 주세요) 에서 보실 수 있

습니다.

New and updat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kaanm.com (click on the "Korean School" 

tab).

[UNM 한인학생회 소식]

  안녕하세요! UNM 한인학생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2월 5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UNM 한인학생회 

Spring 2010 개강총회를 열었습니다. 작년 Fall 2009 개

강총회에서처럼 한인회에서 흔쾌히 한인회관을 제공해 

주셨고, 아리랑 마켓에서 떡과 김치를 후원해 주셔서 

학생들이 설을 맞아 떡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에 여러 모로 신경 써 주신 주님의 교회 교인분들, 

그리고 침례교회 교인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회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학기와 같이 Kim's Market에서 후한 경품을 보내

주셨고, Sizzler에서 최진 회장님께서 Gift Certification

을, Coors Kelly liquor store(이정욱, 김민지님)에서 와

인과 Thunderbird 농구 경기표를 , 한글학교 전옥미교

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여

러 학생들이 추첨과 장기자랑을 통해 골고루 잘 받아갔

습니다.

  바쁜 와중에 도와주신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님, 학생

회를 위해기도해주신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감사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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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Contents

 한인회 소식 

 한국학교 소식

 UNM 한인학생회 소식

 알고 먹으면 더 좋은 보약... 쌀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 

 남편에게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 

 알버커키와 시인 황갑주 (II)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를 지상에서 만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한인업소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The Vaughan Company REALTORS®
  

Albuquerque 27
11

.

 직통전화: 505-797-6820
   핸드폰: 505-249-8686
     팩스: 505-822-0734
 무료전화: 800-727-3697

6703 Academy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09

니다.

  

  일년중 대부분의 UNM 한인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봄학기와 가을학기 개강총회 뿐인데 참석인원이 

예상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더욱이, 아쉽게도 

Albuquerque, Rio Rancho 한인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께 초청창을 보냈으나, 반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개강

총회에 대해 더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을학기에 비해 Albuquerque에 계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학생회에서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이 될 수 있도록 오락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

다. 다음에는 학생들뿐만이 아닌, 한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NM 한인 학생회는 이번 4월에 UNM에서 열리는 

International Festival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

릴 수 있는 문화적인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음식도 판매 

하면서 다음 학기를 위한 Fund Raising도 해보려고 합

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봄이 올 것처럼 날씨가 풀리더니 다시 추워지면서 환

절기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Albuquerque에 계

신 모든 분들도 다음 광야의 소리에서 찾아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UNM 한인학생회 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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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이 넘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쌀. 우리의 
주식으로서 건강과 에너지를 제공해 왔다. 그런
데 그 쌀의 소비가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불과 74kg. 쌀 소비량 감소는 육
류와 인스턴트 식품이 채우는 만큼 비만과 성인
병 등 국민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뎃셍반)

강사: 박 영숙 

      서양화가, 겔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자세한 안내 문의▫ 
                      겔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 contact@parkfineart.com

[건강상식]

쌀 이야기... 밥하기  전에 쌀을 불려야 하는 이유 

 알고 먹으면 더 좋은 보약... 쌀
고혈압은 낮추고 간 기능은 높이고 암 예방까지 
혈액 내 인슐린 수치 서서히 증가, 비만억제 효과 

  1인당 쌀 소비량 74kg.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

량에 대한 성적표다. 이 성적표를 받아든 쌀은 억울하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의 인스턴트식품과 각종 건강 보조

식품에 밀려 소비가 감소하는데다 비만의 주범인 양 인식

돼 식탁에서도 적잖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은 우리 민족과 5천년이나 함께 해 온 에너지

원이다. 식이섬유는 물론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나아가 성인병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고, 학생들

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듯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와는 반대로 밀가루와 육류를 주식으로 해 왔던 서

양인들은 최근 쌀이 비만예방에 좋은 것을 알고는 소비량

이 급격히 늘고 있다. 새롭게 밝혀진 쌀의 기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물에 불리면 급격히 늘어나는 기능성 ‘가바’ 성분 

  요즘 쌀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소 흥분한 기색이다. 쌀에 고혈압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가바(GABA)’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특히 혈액 내 중성

지방을 줄이고, 간 기능을 높여줘 성인병을 예방해주기도 

하는 물질이다. 

‘가바’는 감마 아미노락산이란 물질이다. 이 물질은 쌀

의 배아 즉 쌀눈에 

풍부하게 들어있

다. 차(茶)나 다른 

곡물에도 들어 있

지만 쌀에 들어 있

는 가바는 혈압개

선 효과가 더 크

다. 

  가바 성분은 현

미(玄米) 100g당 

8mg이 들어 있고, 

백미에는 5mg정

도 들어 있다. 이 

정도의 양으로는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쌀

을 물에 불리면 ‘가바’의 성분은 크게 증가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섭씨 40도 물에

서 4시간 정도 쌀을 불렸더니 당초 100g에 5mg 밖에 들

어 있지 않던 ‘가바 함량이 300mg 이상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양이면 하루 세끼 식사만으로 ‘가바’의 효과

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집에서 밥을 할 때는 쌀을 30분

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후에 조리하는 것이 좋

다고 하겠다.

‘가바’ 성분은 현재 뇌 혈류를 개선하는 의약품으로도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IP6' 물질도 발견 

  요즘 기능성 쌀 연구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가 ‘IP6’이

라는 성분이다. 현미의 식이섬유에 많은 이 물질은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IP6’은 세포의 생

장에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 예방은 물론 

지방간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에 의하면, 대장암에 

걸린 쥐에게 1%의 

‘IP6’ 수용액을 먹

였더니 암세포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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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IP6’은 주로 쌀겨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으로 현미에 

2.2%가 함유되어 있고, 도정 정도에 따라 함유량이 떨어

진다.

  결국 쌀의 건강 효과는 현미가 가장 좋고 3분도 쌀> 5분

도 쌀> 7분도 쌀> 백미의 순으로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오래 씹어야 하고 식미감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현

미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만, 밥을 할 때 차츰 현미나 발

아현미의 비율을 높여 나가면 자연스럽게 적응도 가능하

다. 

쌀은 비만의 주범일까? 아닐까? 

  쌀의 영양성분은 도정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도정을 

많이 할수록 소화는 잘 되지만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등 

영양성분은 감소한다. 

  기본적으로 쌀의 성분은 탄수화물이 100g당 79.6g, 단

백질 6.8g, 지방 1g, 조섬유 0.4g으로 구성되어 있다. 흰

쌀 당질의 78%는 복합 당질인 전분인데 전분은 소화 흡

수율이 높고 체내에 흡수되어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쌀의 영양을 이루는 주종은 탄수화물(당질)이다. 밥 한 

공기(대략 200~250g)는 350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일상

생활은 물론 두뇌 활동에 절대적인 에너지 공급원인 셈이

다. 

  문제는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해서 기피한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일제시대 때 강제수

탈로 부족해진 쌀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퍼

트린 소문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 한식세계화 연구팀은 하루 세끼 밥을 거르

지 않고 먹어도 실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의 65%밖에 안 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비만은 채소 중심의 전통 식사 대신 육가공 식품과 인스

턴트 식품의 과잉 섭취와 잦은 군것질을 하는 것이 원인

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쌀밥은 빵과 국수와는 달리 식후 혈액 내 인슐린수

치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하지만 빵과 국수, 육류 등은 혈

액 내 인슐린 수치를 가파르게 증가시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럴 때 비만 세포에는 지방이 많이 측적

되기 때문에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식품영양학자들은 쌀밥을 하루 세끼 똑같은 양으로 먹

을 경우, 체내 포도당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두뇌의 회전을 돕고 신진대사를 도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밀가루와 육류 섭취가 많아 비만과 성인병 환자

가 많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와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아이러니 

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법이지만, 미국과 

유럽 사람들처럼 쌀을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쌀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하루 세기 밥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어 

  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

에 필요한 단백질 양의 약 1/3이 쌀을 포함한 곡류에서 

섭취된다. 또 쌀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높아 콜레스테롤

이나 중성 지방의 농도를 낮춰 준다. 

  이밖에도 쌀에는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은 물론 비타

민 E,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비타민 E 등은 

강력한 항산화(抗酸化)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쌀은 건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곡물로 매일 거르지 않

고 밥을 먹는다면 곧 보약을 먹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물과 공기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쌀이다. 우리 민

족의 에너지원으로서 영원히 함께할 쌀. 매년 줄고 있는 

쌀의 소비량을 보면서 그만큼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이제라도 쌀의 기능성을 생각하고 소비

하고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A Life of Faith]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       

 

§여왕, 여인 §

  오렌지의 메리 여왕(Queen Mary of orange 1695)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

상 마음 속에 품어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of 

England 1603)은 강인함과 신중함, 의심과 교만, 강인

한 고집, 화려함과 장엄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가 죽을 때 그녀의 옷장에는 이천여 벌의 값비싼 옷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

을 남겼습니다.

  "내 소유는 단 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군."

§과학자 §

  광학 분야에서 뛰어났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데이

비드 브루스터 경(Sir David Brewster 1781~1868)은 하

나님을 겸손하게 따랐고 다음과 같은 증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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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Cell : 331-2234

Dillard's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광장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세상을 지으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1891년 사망한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베이트맨

(Thomas Bateman)은 천국을 소망하며 죽었다.

  "나는 이제 분명히 가야만 한다. 내 기력은 너무나 빨

리 쇠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천사들이 나를 기다

리고 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안녕"

  쿠라엔스(Curaens)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으

로 힘을 얻은 독일의 의사였습니다.

  "내 가슴은 영생, 즉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불타고 있다. 나는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신 

위에 있는 처소를 열망한다.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부활이시자 생명

이시니이다."

  바젤(Basel)에서 의학교수로 활동한 주니거(Zuniger)는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바라며 살았던 소박한 

신자였습니다.

  "나는 기쁘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임했

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갈망해 왔으며, 내 

영혼이 그분을 열망해 왔다."

§무신론자 이교도 §

  비기독교인인 안티테우스(Antitheus)의 마지막 말은 

양심의 가책과 절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나를 죽게 해서는 안되오. 나는 감히 죽을 수 없소. 

오 의사 양반! 할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내 마

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소. 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소. 내가 오늘 밤 침대에 말 없이 누워 있을 때 내 

친구의 환영이 내 앞에 나타나서는 내 침대의 커튼을 

열고 한동안 내 발치에 서서 열심히 나를 바라보는 것

이었소. 내 마음은 무거웠소. 그의 얼굴이 내가 결코 묘

사할 길이 없는 공포와 고뇌를 담은 소름 끼치는 모습

이었기 때문이오.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

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머리를 내저으며, '아! 우리는 치

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네.'라고 부르짖으며 사라져 버

렸소. 나는 정말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

소. 그의 피 묻은 손자국이 그 커튼에 남아 있단 말이

오."

  영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4)가 남긴 작품은 리바이어선

(Leviathan)입니다.

이 회의론자는 당대의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의 마지막 말은 절망감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갖고 있다면 단 하루를 살기 위해 

기꺼이 내어 주리라. 그 세상에서 빠져 나올 구멍을 찾

는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어두움으로 뛰어들고 

있구나."

  저명한 미국의 작가이자 비기독교인이었던 토마스 폐

인(Thomas Paine)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거

스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

았던 그는 1809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다음과 같

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

야 합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어린 아이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해 주시오. 홀로 있다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이오.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였을 

것이오."

  1797년에 사망한 윌리엄 포프(William Pope)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비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마루 바닥에서 이리저리 차고 다니거나 찢

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종의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가 죽으면서 부르짖는 모습은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고 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네. 아니 회개할 수 없다네. 하나님

은 나를 저주할 것일세.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 받을 사람을 보고 

있네. 오 영원 영원! 내게는 지옥밖에 없다네. 오라 영원

한 고통이여!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증오했네. 내

가 증오하지 않은 것은 마귀뿐이라네. 그와 함께 있기 바

라네. 지옥에 있기를 갈망하네. 자네들은 보지 못하는

가? 그를 보지 못하는가? 나를 위해 그가 오고 있는 것

을."

  유명한 프랑스의 이교도이자 문학가였던 볼테르

(Voltaire)는 기독교를 방해하고 분쇄하기 위해 펜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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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습니다.

그는 20년 이내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 손으

로 사도들이 세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언하였

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음험한 책을 인쇄했던 

바로 그 집이 제네바 성경협회의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유럽의 모든 재산을 준

다 해도 나는 또 다른 비기독교도가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볼테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돌보고 있던 의사 

트로킴(Trochim)은 볼테르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소! 만일 당신이 

내게 여섯 달 동안 살 수 있게 해 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거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미국의 저명한 내과의사 『모리스 롤링즈』(Maurice 

Rawling M.D)박사가 죽었다 살아난 많은 환자들을 병

상에서 인터뷰한 것을 종합한 『죽음의문 넘어』

(Beyond Death's Door)라는 책의 내용이 월간 신동아

(新東亞)에 소개된 적이 있다

  국제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가인 롤링스 박사는 임상

학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켰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이고 

죽음은 단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77년 롤링스 박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사건

이 일어났다!

  그는 지옥의 불꽃 속으로 내려가면서 공포에 떨며 소

리치는 한 남자를 소생시켰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그 환자는 비

명을 질렀다.

  "나는 지옥에 있다!" 그는 공포에 떨며 자기를 도와 

달라고 나에게 간청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죽을 지경

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진짜로 두려움에 찬 모습을 

보았다.

  그는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

다. 이 환자는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는 괴상한 얼굴 표

정을 보여주었다. 그의 동공은 점점 커졌고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쭈뼛하게 

선 듯이 보였다.

  이교도 케이(Kay)는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지옥! 지옥! 지옥!"

§기독교인 §

  구세군 창시자의 아내였으며, 전도자였던 캐더린 부

스(Catherine Booth)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답니

다.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계속 잘 살 거에요."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 

1837~1899)는 아직도 남아 있는 무디 성경학교

(Moody Bible Institute)를 세운 인물이다. “무디”는 

죽음이 임박했다. 12월22일 금요일 아침 그의 아들 

“윌”은 복도 건너편 아버지의 방에서 무디가 중얼거

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고 그

때 월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다. 무디는 말하기를

“이것은 꿈이 아니다”월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

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

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

그리고 나서 무디는 의식을 잃어갔다. 고통을 호소하지

도 않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의식이 끊어졌다. 주

치의가 구명 노력을 하자 다시 살아나 자기가 이 세상 

바깥에 갔다 왔노라고 말했다. “나 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 곳은 말할 수 없을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

이다”라고 말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한 후 “무엇으

로도 나를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다. 마차가 방안에 와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회중교회 설교자 에드워드 페이슨(Edward 

Payson 1783~1827)는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영광

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며,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리고, 그 기운이 내 마음 속에 생기를 불어 

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

게도 빛을 비춰 주시는 걸까."

§작가 §

  독일 문학가인 괴테(Johann W. von Goethe 1749~1832)는 

세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파우스트, 진리와 허구 

등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한가지

를 요청했습니다.

  "빛이 더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라." (천국에 가지 못

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톨릭 반동파 지도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마

담 잔느 기용(Madam Jeanne Guyon)은 뱅센

(Vincennes)에 있는 감방에서 많은 영적인 글을 썼습니

다.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의

지했고,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주님

을 보리라는 생각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이미 한 발이 말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나

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올라갈 준

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전학자 클로디어스 살마시우스(Claudius 

Salmasius)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

다.

  "나는 시간의 세계를 잊어 왔다. 내게 일 년이 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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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시간은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서신들을 탐구하

는데 사용할 것이다. 세상을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라."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세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그의 연극과 드라

마에서 수많은 성경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52세에 죽

음을 맞이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의 공로로 영생

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망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

에 나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몸을 그

것이 만들어진 땅에 맡긴다."

  프랑스의 여류작가 롤랑드(Madame Rolland 

1866~1944)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오 자유!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이 범해졌

는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Blaise Pascall 

1623~1622)은 이와 같이 고백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철학자 §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영혼아, 너는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감

옥생활을 마치고 이 몸의 속박을 떠날 시간이 이르렀

다. 그러면 이제 기쁨과 용기를 마치고 이 분리를 겪으

라."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죽을 때 이와 같이 말했다

  "괜챦아"

§작곡가 §

  독일의 귀먹어리인 작곡가 베토벤(Ludwig Von 

Beethoven 1770~1827)은  

  "나는 천국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룰리(Jean Baptiste Lulli 

1632~1687)는 생을 마치면서 과거의 불건전함을 회개하

고 목에 밧줄을 두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죽었다.

  "죄인이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

  존 켄트(John Kent 1766~1843)는 뛰어난 찬송작가

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는 77세에 예수님 안에서 잠들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노라. 나는 영접되었네, 영

접되었네!"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를 작사한 톱레디

(Augustus Toplady 1710~1778)는 마지막 호흡의 순

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어느 누가 셋째 하늘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늘은 맑고 한 점의 구름

도 없다.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보여주신 영광

들을 본 후에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화가 조각가 §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Michaelangelo 1475~1564)는 많은 영적인 작품을 남

겼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몸을 땅에, 내 소유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

운데 죽는다." 

  1849년에 사망한 영국의 화가 윌리엄 에티(William 

Etty)는 사후 세계를 확신한 사람이다.

  "놀랍다 놀랍다. 이 죽음이!"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터(Dr. William Hunter) 박사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펜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죽는 것이 얼마

나 쉽고도 편안한 일인지 기록하련만"

[에세이]

남편에게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 교수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 어떻

게 할 거야?”

  아내가 물었다.

“사는 게 영 엉망이 되겠지,”

남편이 대답했다. 

“왜 그런  걸 다 물어?”

“당신, 재혼할 거야?”아내가 

끈덕지게 물었다.

“아냐, 물론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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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이 싫어서 그래? ”

“결혼생활이야 물어볼 것도 없이 좋지.”

“그런데, 왜  재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릴 하고 있네. 좋아, 그럼 재혼하지 뭐.”

“재혼하겠다고?” 

  기분이 좀 상한 표정으로 아내가 물었다.

“음, 그래.”

“그럼 우리가 쓰던 침대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잘 거야?”

“그래야 하겠지?”

“그래? 그럼  내가 입던 옷들도 그 여자가 입게 할 거야? ” 

  격분해진 아내가 물었다.

“여자가 원하면 그래도 되겠지.”

“정말? 그럼 내 사진은 모두 떼어내고 그 여자 사진을 붙

이겠네?”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냐?” 

  그러자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다그쳤다.

“그래? 그럼  내가 쓰던 골프클럽도 그 여자더러 쓰게 하겠네?” 

“여보, 그건 안돼! 그 사람 왼손잡이야.” 

  남편의 대답이었다.

세상에 웃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웃음은 보통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의 호기심을 자

극하여 그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세워지게 만들었지만, 아

직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부분도 많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그저 웃는 것으로 만족하고, 왜 웃는지, 웃음이 심

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살아

가고 있다. 

나는 수년 전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고, 때 되면 

밥 먹고, 잠자고, 일하러 나갔다. 주위에 행여 흉한 꼴을 

보일까 봐 모든 것을 안으로만 삭이다가도, 문득문득 밀려

오는 슬픔을 주체하기 힘들어서 연구실 문을 잠그고 남몰

래 눈물을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이 도저히 손

에 잡히지 않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일이 반복되던 나에

게는 심기일전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 사람은 흔히 웃어버리

고 만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아니 세상 자체가 어

이없어 보일 때가 있다. 해서, 뜻밖에 일어난 사실도 어떻

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그저 웃어버림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웃음에 관해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능력, 즉 불가해한 것을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표현이 곧 웃음이라고 말한다. 완전한 경

지에 가까운 인간적인 이해의 표현이라고도 말한다.

웃길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에는 넓은 의미의 유머와 좁

은 의미의 우스개가 있다. 풍자나 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우스개와는 달리, 유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

럽게 일어난다. 우스개는 대부분 허구이지만, 많은 경우 

놀라우면서 매우 진지하기도 하다. 유머는 대단히 재미있

으면서 흔히 인간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 유

머에 담긴 웃음 뒤에는 가볍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과 

세계에 관한  값진 지혜가 허다히 숨겨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말이나 글

로 남긴 수많은 웃음에 접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대단히 

강인하면서 뚜렷한 개성을 지녔던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한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을 고백하면서, "나

에게 유머를 즐길 수 있는 센스가 없었던들 자살하고 말

았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의식적으로 유머를 즐긴 나머지 

이야기 하는 도중에 자주 킬킬대며 웃었다. 종교를 초월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달라이 라마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분명 세상을 사랑했고 평화로웠다. 

자주 웃었고, 그 웃음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한 것이었으

며, 살아가는 동안 웃을 일을 찾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인

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머는 웃음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웃음이고, 질 높은 

웃음이다. 용감하고 위엄 있는 자의 웃음이다. 숭엄한 데

가 있어서 번득이는 지혜를 가진 자, 용기 있는 자, 관대한 

인간성을 지닌 자가 아니면 누릴 수가 없다. 유머에는 죽

음으로도 누를 수 없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 유머는 그러

나 차가운 마음에는 깃들이지 않는다. 인생을 만족시켜주

는 자극제이며, 타성에 젖은 생활에 훌륭한 청량제로 작용

하는 것이 유머다. 그리고 긴박한 순간을 기지로 모면시키

는 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유머를 즐기면 타인과의 유

대가 강화되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며, 행동양식

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등의 이점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웃음을 진지함의 결여나 엄숙함의 상실

과 연결시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조류도 있다. 그것은 

유머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익살스러우면서 격조 높은 유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식적으로 웃고, 늘 웃음거리를 찾으

면 건강에 도움이 되며, 슬픔의 가장 좋은  치료제가 웃음 

이라는 사실은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웃지 못하는 사람은 진지해질 수도 없는 사람이다. 유머를 

구사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인간의 문화생활 전체의 

질과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저질웃음이 불러일으킬 위험성

이지 인간성이나 인간행위 속에 근본적으로 존재 하는 어

처구니없이  우스꽝스러움을 드러내 보이는 데 쓰이는 유

머가 아니다.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과두정치보다

는 조금 낫되, 떼거리가 지배하는 천한 정치체제로 폄하했

다. 발끈한 정권의 실력자들이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젊은

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제자들이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하며 슬퍼하자,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달랬다. "그 자들도 자연에 의해 이

미 사형언도를 받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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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한국식품점

Japanese Food

& Korean Food

ICHIBAN 
J a p a n e s e  R e s t a u r a n t

P h o n e  ( 5 0 5 ) 8 9 9 - 0 0 9 5
w w w . i c h i b a n - a l b . c o 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알버커키와 시인 황갑주 (II)

이경화 장로
  

  지난 달에는 시인 황갑주 선생의 알버커키에서의 첫 이

민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시를 세편 소개했는데, 이번호

에서는 알버커키와 뉴멕시코 지명이 나오는 시를 몇 편 

소개하려고 한다. 시인 황갑주 선생이 1971년경 알버커

키에 계신 동안의 그의  생활 모습을 그의 시집 "하늘이 

따라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후기(後記)에 잘 요약해 

놓았다. 이를 원문 그대로  옮겨본다.

뉴멕시코주 알버쿼키시 그 먼 사막 속 마을 속에도 
우리 유학생이 있었다. "주말엔"의형들 외에도 여
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바쁜 중에도 
우리는 모여 회포를 풀고, 윷놀이, 고향노래, 맥주 
반잔에도 뒤를 흔들고, 모국어로 실컷 떠들고 나면 
, 맺혀 있는 속이 풀렸다. 막막한 인생여로 (人生旅
路), 이색적인 경치풍토에 낯 익혀야 했다. 칼스 케
이번, 화이트 샌드,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택사
스 등지 주말 코스로 사막의 지평선을 운전하고 다
녔다. 콜로라도 듀랑고 산상 스키장에서의 며칠은 
만사를 잊을 수 있었다. 세계의 피난처 같은 알버쿼
키에서의  1년은 차분히 준비와 단련을 쌓았다.

  황갑주 선생은 UNM에서 한두 블럭 떨어진 아파트에 살

았고, 우리는 UNM 캠퍼스 안에 있는 학생 부부 아파트에 

살았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지 쇼핑가는 곳도 

비슷했다. 그 당시 우리 유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은  인디

안 스쿨과 칼아일 코너에 있는 케이 마트(K mart)였다. 케

이  마트는 황갑주 선생 가족에게 도 친근한 곳이었나보

다. 아래의 시가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케이 마트를 오

가면서 고향땅에 있는 무량산, 섬진강을 생각하고 새로운 

고향을 개척하는 개척정신도 담긴 시다. 

고 향 

내 발자국을 
많이 남긴 곳이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뜰과 어릴 때
학교길.

산등성, 우리 밭고랑
우리 어머니 발자국
논길, 아버지 발자국
항상 제 자리에 놓인 무룡산
섬진강이 적시는 적은 평야는
내 발자국을 뿌린 
어린 시절의 우주.

타국살이 하며
회상하는 내 발자국
주말 오르내리던 도봉산
천마산에 남긴 내 발자국
명동길은
내 희망 태우던
서울 시민의 골목

아메리카
로스앤젤리스 변두리
그렌데일시를 떠나
뉴멕시코 온통 황색 대지속
알버쿼키시의 온통 청색 하늘밑에서
밟던 내 발자국
케이 마트 길.

타국에서 살 길 헤매자니
내 발자국이 엉킨 고장들
지나면 낯설지 않는
이국의 고향도 생기고
고국의 고향은 너무 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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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경험으로도 우리 가족이 알버커키에 사는 동안 주

말여행을 가장 많이 다녔던 것이 1970년초였는데, 그때 

여행할 때마다 황갑주 선생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많이  했

다. 그 분이나 우리 유학생들 모두가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녔기에 어디서 차가 고장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여행을 갈 땐 되도록 서너 대의 차로 함께 가는 것을 원했

던 것  같다. 그가 뉴멕시코의 광야를 고속도로로 달리면

서 쓰신 시를 여기에 하나 소개한다. 한국에서 고속도로가 

생기기도 전에 이곳에 왔던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공

감되는 시였다. 

일기초(日記抄) I

택사스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거처 캘리포니아를 이은
황지(荒地) 고속도로를 달릴 때

90마일을 놓고도
나의 운전은 정지 같았다.
일직선으로 뚫린
몇 백리가 눈 앞에 있는
고개를 넘으면
다시 몇 백리가 눈 아래 온다

길 언덕에서 보면
나의 차는 날으는 속도련만
달려도 달려도 달리지 않는
우주공간에
점 하나 걸어가고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달리는 동안
이 버려진 황지만 탐이 났었다
사람은 많고, 일터는 없고
사람은 불어나는데 땅이 좁은

서울의 들끓는 인구
이 벌판에 퍼냈으면
신은 야속하기만 했다
땅은 넓고 넓은데
사람이 없는 
이 허허 벌판.

  황갑주 선생은 약 1년 간 이곳에서 첫 이민 생활을 한 뒤 

LA로 이사를 했지만 사막을 사랑하게 된 그분은 애리조나 

Phenix에 콘도를 구입해서 서재로 쓰면서 애리조나와 LA

를 왕래하면서 집필을 계속하셨다. 그의 미국에서의 두번

째 시집 "사막기"에는 이 시기에 사막을 노래한 시가 여러 

편 실려있다. 서간집 "애리조나 사막에서 고국의 벗들에

게"라고 한 책도 이 기간 중에 쓰신 서신을 모은 것인데 

그분의 일기장과도 같은 서간집이다. 책 표지의 사진은 애

리조나가 아닌 뉴멕시코의 풍경이다. 코스모스의 배경은 

헤이메즈산의 하나인 Cerro Pedernal산이다. 고스트 랜

치에서 살던 화가 죠지아 오키프가 사랑하던 산이다. 시인 

황갑주 선생도 이 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뉴멕시코의 경

치를 표지에 썼나보다. 그의 사막 사랑의 절정의 시 "사막

기"를 소개한다.

사막기 (沙漠記)

캘리포니아주를 사랑한다.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 택사스주도
사막이 열린 어느 주의 하늘 땅도 사랑하리라.

태어나서 그리움은 다 이루나니
어린 시절 먼 하늘 끝 그리움은 이 사막에
흘러와 더는 그리움이 없도다.

이승 경험은 사막뿐이다.
아 나의 존재를 더는 확인하지 않는다.
광망도 그대 없이 있지 않는 하늘 땅을
나를 잃어서 비로서 사랑하리라.

캘리포니아주를 살다가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 택사스주도
사막이 이은 어느 주를 거치다가
나의 그리움은 그대 없이도 광명하리라.

  뉴멕시코주의 남쪽에 있는 라스 쿠르시스에서 애리조나 

투산으로 가는 10번 고속도로를 달리면 데밍(Deming)이

란 마을을 지난다. 이 곳에서 하룻밤을 투숙하고 허허벌판

의 무인지대에 하늘과 광야만이 펼쳐진 이곳을 나도 달려

본 적이 있다.  그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황선생의 시를 

생각했었다. 그 분의 시가 바로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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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시집 "사막엔 달이 뜨더라"의 

서문에 보면 그 분의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설명되

어 있다. 원문을 옮겨 본다.

사막을 달리는동안 나의 싸구려 자동차는 이내 고
물차로 낡아버렸다. 광활한 하늘땅의 지평선만 털
털거리며 신나게 활주하는 동안, 내가 신들려 중얼
대는 시구(詩句)를 옆자리에서 아내인 영희가 넓은 
달력 뒷면을 펼쳐 놓고 나만이 해독할 수 있는 거미 
꼴의 속필로 나도 겨우 풀이해 낸 흥얼곡들이 "사
막엔 달이 뜨더라" 등의 연작시이다. 사막만 달리면 
주체할 수 없도록 황홀한 영감이 쏟아져서 나를 실
신케 하므로 저승과 이승을 함께 살며 영원을 본다. 

  연작시 "사막엔 달이 뜨더라"의 7번시를 마지막으로 소

개하면서 끝을 맺기로 한다.  지난 40년간 만나지는 못하

면서도 시집이 나올 때마다 시집을 보내주시고 때마다 서

신으로 소식을 주신 황갑주 선생의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 

사막엔 달이 뜨더라 
7

달리다 가 숨이 멎어
죽고 싶은 곳
사막의 노란 꽃밭
너무 아름다워 죽고 싶은 곳
하늘 변두리엔
절세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꽃밭에 누워
하늘 땅 껴안고
눈 깜박이며
잠자는 황홀한 사막
데밍 사막을 지나면서
죽고 싶은 곳

  시인 황갑주 선생은 1930년 전라북도 순창에서 출생, 동국

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음.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했음.  

저서로는 "저 내년에라도"(1965), "하늘이 따라와"(1973), "사

막기"(1979), "나성에서 본 광주의 하늘"(1988), "사막엔 달이 

뜨더라"(1992), 서간집 "애리조나 사막에서 고국의 벗들에게

"(2006), 시집 "시인이 쓴 통일 노래"(2007), 시집 "산타페는 

접시꽃"(2008)등이 있음. 황갑주 선생은 재미 시인상을 수상

했고 1982년 LA PBS(KCET) TV방송국 초청으로 출연하여 자

작 시낭송을 한국어로 하였음(영어자막을 포함). 1992년 미 

주 문학상을 받음. 미주 문학상은 받은 시인 중에는 마종기(89

년), 김용팔(90년), 고 원(93년), 박남수(94년)등이 있음.

태양이 만드는 에너지를 

지상에서 만든다                                
     

                                                                          

김준호 장로

  원자폭탄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놓고 일본 히로시마와 나

가사키에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투하 며칠 전 미국 은 

일본에게 미리 경고 삐라를 살포했다. 며칠 후에 원자 폭

탄이 떨어질 것이니 대피하라는 삐라였다. 일본은 경고를 

무시했다. 아무도 원자폭탄의 위력을 상상조차 못했던 것

이다. 1945년 8월 7일. 미국은 예정대로 원자폭탄을 히로

시마에 떨어뜨리고 이틀 뒤에는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상

상을 초월하는 재해가 일어났다. 기록에 의하면 히로시마

의 사망자는 14만명, 나가사끼는 7만명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항복하게 되고 2차 세계 대전은 끝나게 되었

다. 히로시마 폭탄은 우라늄 235를 농축 한 것을 썼고 나

가사끼는 프로토늄 239를 썼다고  한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일본은 커다란 후유증에 시달려야 만 했다. 

      미국은 종전 직후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 인도주의

적 입장에서 선심 정책을 썼다. 패망한 일본의 재건을 도

왔다. MacAthur 장군은 당시 통치자였던 일본 천왕을 전

쟁범죄자로 처벌하지 않았다. 또한 MacAthur 장군은 천

왕 중심인 일본을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로 탈바꿈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그는 라디오에 들어가

는 heterodyne 회로 특허를 일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서 일본에서 휴대용 라디오가 제작

되기 시작했다.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마도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본에게 안겨 준 

것에 대해 사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여간 

일본은 전쟁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라디오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다량생산을 하게 되었다. 생산된 

많은 라디오들의 숫자가 넘쳐나자,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라디오를 팔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MacAthur 장군은 이 요청을 수락했다. 그 결과로 Made 

in Japan 라디오가 미국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본

의 수출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MacAthur 장군의 많은 

공적이 있었음을 일본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라늄 235"란 원자가 핵분열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려 193 MeV (Mega electron volt)이고 반감기는 7억

년이다. "프로토늄 239"란 원자는 199 MeV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반감기는 2만 4천년이라고 한다. 보통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약 13 eV 라고 

하니까  약 1억 배의 에너지가 더 생산되는 셈이다. 이 에

너지는 Einstein의 방정식 E=M x C2 (E는 에너지, M은 질

량, C는 빛의 속도)와 맞아떨어져 Einstein의 이론은 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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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폭탄은 농축된 우라늄이

나 프로토늄을 고속 중성자로 때려서 핵을 분열시키는 것

이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애물

단지이다. 한국에서 어떤 가정에서는 녹용이 건강에 좋다

고 어린아이에게까지 먹인다고 한다. 그런데 녹용 안 에 

방사능 스트롬지움 90이 많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런 녹용을 아이에게 먹이면 머리가 나빠지고 건강을 해치

게 된다. 또한 이 스트롬지움의 반감기는 30년이므로 몸

에 한번 침투되면 좀처럼  없앨 수가 없다.

  요 근래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해서 세계가 떠들석했다. 핵

실험하는 것과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므로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

은 자신들이 개발한 핵기술을 미끼로 배짱을 부린다. 특히 

최근에 악화된 경제 사정을 해결하려고 배짱으로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멋대로 6 자 회담에 참가한다 안한다 등 

이랬다 저랬다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문제 는 아주 

골치 아픈 것이고 아직 아무도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

다. 

  독자들 중에 어째서 남한에서는 원자폭탄을 만들지 못

할까 궁금해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으로 원자폭탄 확산을 되도록이면 막자는 데 있다. 

우 리가 알듯이 원자 폭탄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최상의 살상 무기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남한에서 우

라늄  농축 실험을 하다가 들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사연을 들어 보니 내가 아는 사람들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비밀을 누설한 자와 연구원 간에 서로 아

는 사이였는데 돈이 문제가 되어 비밀이 탄로가 났던 것

이다. 만약 미국이 도끼눈을 뜨고 주시하지 않고 이스라엘

처럼 눈감아 주었다면 우리나라도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0년대부터 급격하게 발전한 현재 남한의 과학기술은 

첨단에 와 있다. 몇 달 전에 한국이 United Arabia 

Emeritas(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판매하게 되었다는 보

도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축하해야 할  

단군 이래 처음 있는 경사 중의 경사다. 마지막 경합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등과 겨루어 우리가 이긴 것이다. 

미국의 기술, 프랑스의 기술, 일본의 기술 등도 남에게  뒤

지지 않는 최고인데 이 명박 대통령이 직접 UAE에 방문하

여 멋진 외교로 성사 시켰다고 한다. 나는 이 대통령의 나

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특별하다고 찬사를 보

내고 싶다. 우리들은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기억한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가지고 수천리 길을 여행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즉시 성벽 재건

을 시작해서 40일 만에 완성했고 또한 그가  마땅히 받아

야 할 총독의 봉급을 사양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국

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사양한다고 들었다. 어떤 대통

령은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또한 그것을 숨기느라고 기

를 쓰고 있었다는데 말이다. 참으로 사람의 일이란 정말 

요지경 속이다.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쓰니까 못할 짓이 없

었나 보다. 그런데 이번에 따온 총 사업 규모는 400억불

이라고 한다. 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하면 프랑스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형상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이 힘든 나라이고 

현재 90%의 전력수요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이

다. 또 그 나라의 노하우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자

타가 아는 사실이므로 나는 원자력 발전소 판매를 위한 

이번 경합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았

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은 2차 대전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원자탄에

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된다. 아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부터

라고 주장해도 좋다. 현대 물리학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

터 박차를 가하기 시작 했고 물리학 분야만 보더라도 순

수물리, 응용물리, 이론물리, 고체물리, 기체물리, 핵물리 

등 수도 없이 다양하다. 원자핵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들이 

핵을 찢고 까부르고 부시고 붙이고 뜯어내고 별별 야단을 

다 하면서 연구해 낸 것이 원자폭탄이고 더 나아가서 원

자력 발전이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는 1959년에 창시되어 태능에 있는 

서울 공대 바로 옆에 세워졌다. 내가 공대에 다닐 때는 그

저그런 연구소가 옆에 있는가 보다 했을 뿐 별 관심이 없

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원자력 연구소 전자 공학 연구

실 연구원으로 취직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 부끄

러울 정도로 무관심했던 일에 큰 관심을 쏟게 되었다. 나

는 쫄병 중의 쫄병이므로 실장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나 

해야 했다. 연구소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고장 나면 의례히 

전자 공학실로 통첩이 온다. 그 기계에 대한 경험이 있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수리하라는 지시가 우리에게 떨어

지곤 했다. 전자 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수리에 임했다. 한번은 원자로 연구

실에서 Pulse Height Analyzer가 고장 났는데 당장 와서 

고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동위원소가 어떤 것이 있으며 

방사능 강도는 얼마인지를 검출하는 기계인데 가서 뒷문

을 열고 보았더니, 'Oh, My God!' triode vacuum tube가 

수십 개가 꽉 차 있는 것이었다. 이것들을 하나씩 조사하

는 데도 몇  시간이 걸릴 듯 싶었다. 그런데 원자로실 연구

원은 빨리 고쳐달라고 재촉한다. 만약 원자로내의 chain 

reaction(연쇄반응) control rod를 조정하지 못하면 원자

로가 폭파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전자회로를 고치

는 요령도 배우고 빨리 고치는 기술도 배우게 되었다. 한 

가지 여담은 내가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서울 

공대와 한양 대학교 전기과의 시간강사를 했었는데 공대

는 바로 옆에 있어서 강의하러 가기가 쉬웠지만 한양 공

대는 동대문까지 버스로 가서 또 다른 버스를 갈아타고 

한양 대학까지 가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데 이

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한양대학까지 갔는데 학생들

이 모두 데모하러 나가서 공친 일 이 있었다. 그 후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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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에서는 강의를 안 했어도 별 문제없이 강사료를 

받았는데 한양 대학은 강의 안 한 시간을 빼고 강사료를 

받아서 봇다리 장사꾼의 서러움을 겪기도 했었다. 그 후에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험문제를 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우

는 소리를 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점수는 후하게 주었더

니 다들 좋아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양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상에

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무슨 과학소설(Science 

Fiction)에 나오는 이야기 같다. 어떤 이들은  공상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탐구심으로 여기까

지 온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오fot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는지, 또 앞으로 몇 년 

더 지탱할 것인지, 어떻게  태양이 그런 에너지를 발생하

는지를 샅샅이 알아낸 것이다. 태양의 역사는 4.5 billion 

years이고 앞으로 5 billion years를 더 갈 것으로 추산한

다. 그런데 또 놀랄 사실은 이 거대한 태양의 70%가 세상

에서 제일 가벼운 기체인 수소로 되어있고 25%가량이 그

다음으로 가벼운 기체 Helium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기체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도망가지 않고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이것

은 Newton이 발견한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된다. 또한 

9개의 혹성들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자전과 공전을 하면

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주 

만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 낼수록 그 신비함에 

감탄 할 수 밖에 없는데 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대 자

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파괴하거나 변화

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 한가지 예가 '인공 강우'이다. 인

간이 마음대로 비를 특정한 지역에 내리게 하려고 해 봤

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였다.

  태양 안에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Nuclear fusion) 현상이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간단한 물질의 구조를 아는 것이 좋겠

다. 물을 예로 들면 물(H20)은 분자이고 그 안에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짝짝궁이 되어서 물이라는 분자

가  된 것이다. 이 원자를 더 쪼개 보니까 가운데 핵이 있

고 그 주위를 전자라는 놈이 맴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좀 짖궂은 데가 있어서 계속해서 핵을 요리해 보니 핵에

는 양자(proton)이라는 것과 중성자(Neutron)라는 것이 

합쳐 있음을 찾은 것이다. 거꾸로 말한다면 양자와 중성자

가 모여서 핵을 이루고 핵과 전자가 합해서 원자를 이루

고 원자와 원자가 합해서 분자를 만든다. 그런데 양자는 

양( + ) 전기를 가졌고 전자는 음( - )  전기를 가져서 서로 

땡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물질 구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정도도 일반 물리학 초보는 되는 것이

므로 끝내고 본론으로 돌아가자.

  수소원자는 몇 개의 동위 원소가 있다. H-1(Hydrogen 

0ne)은 전자(electron) 한 개, 양자 한 개, H-2는 

deutrium 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전자 한  개, 양자 

한개, 중성자 한 개( 2=양자+중성자); H-3는 tritium라고 

명명했는데 전자 한 개, 양자 한개, 중성자 2 개, (3=양자+

중성자2개); Helium-4는 전자2개, 양자 2개, 중성자 2개

(4=양자 2개+2중성자 2개) 등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물질

구조를 수술 해 낸 물리학자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는 손을 들었다. 즉 Uncertainty Principle(불 확정설)이

다. 전자는 핵 주위의 여러 궤도( K-Shell, L, M, N, Shell

등)를 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는 법칙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조용히 앉아서 낮잠 자는 것이 아니고 

어린 강아지처럼 쏠쏠거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전자

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고, 하는 역할을 봐도 그 존재가 

확실한데, 그 전자의 위치는 딱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즉 불확정하다는 말이다.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도표(도표 안의 빨

간 공은 양자이고 흰 공은 중성자이다)에서 보듯이 

deuterium (H-2)과 tritium(H-3)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

루고 중성자라는 자식을 낳는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다. 그

리고 한 몸이 된 부부를 Helium-4라고 부른다. 이렇게 태

양에서 결혼도 많이 하고 자식도 많이 낳는 행사를 지난 

4.5 billion years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이때 생산되는 

에너지는 18 Mega electron volt가 된다. 핵분열 보다 약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지만 수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어

서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된다. 현재 이런 핵융합시설을 땅 

위에 만들어 보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제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프랑스이다. 내가 

CVI Laser에서 퇴직하기 전에 이 연구에 사용하는 몇 가

지 부품들을 납품했던 관계로 그 연구에  대한 것을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California에 있는 Livermore에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 연구소가 있다. 그들의 연구 

제목 중에 National Ignition Facility(NIF)란 금세기 최대

의 연구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가 지금까지 설

명한 태양에너지를 California에서 만들겠다는  야심만만

한프로젝트이다. Laser 중에 neodymium yttrium 

lithium fluoride ( Nd: YLF) 가 있는데 1053 nano 

meter(nm)에서 발진하고 이런 laser 192개를 동작시켜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15

{종교 소식}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뉴멕시코주 한인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9607 Menaul NE, Albuquerque, NM 87112 
        (408) 334-7227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10:00 am (Sunday)
  
수요예배 (Wed. Night Worship)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5:30 am (Mon-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연락처: 505-453-5461  

김기홍 장로 초청 집회 사진

서 콩알만한 target에 pico second(10-12초)에 동시 에 

때려서 원자핵의 융합작용을 만드는 것이다. 목표물은 상

기한 H-2 와 H-3로 되어 있다. 고성능 Nd:YLF laser로 그 

목표물을 녹이면 된다. 이때 나오는  열이 태양 안에서 일

어나는 융합열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 

지려면 목표물의 온도가 엄청 높아야 하고 Self 

sustaining fusion이 지속 되어야 한다. NIF에서 근무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연

구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창한 것으로 500 tera 

Watt (500x1012 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측한다. 

이 엄청난 전력이면 전세계에서 채굴하는 oil 양으로  만

들 수 있는 전력과 비슷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헌데 이 연구에 쓰여지는 돈이 우리들이 내

는 세금이기 때문에 너무 막대한 비용을 낭비한다는 비난

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새로운 

technology가 만들어지므로 낭비한다고만 보는 평은 조

금 근시안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도 유

럽 공동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중인데 진척사항을 알지 못

하고 있다. 이 연구가 성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또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또 그 분

이 정말 계시느냐고 꼬집는데, Uncertainty Principle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

님이 계신 것과 주님이 부활하셨음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듣기도 

하고 체험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다

르기 때문이다. 나도 평생을 과학 분야에서 일했다. 그러

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한다. 

물론 원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도 했던 적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되게하여 주

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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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문]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춘화 집사

  저는 2009년 1월 한국에서 이 곳 Albuquerque시 

UNM으로 남편의 안식년 휴가차 왔습니다. 그런데 한

국에 있을 때부터 1년이 넘게 오른쪽 어깨가 아픈 오

십견이 있었고 걸레질을 하다가도 옷을 입다가도 잘못 

움직이면 어깨통증 때문에 한참을 엎드려 있곤 했습니

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매일같이 몇 달 동안 받아

도 결국 낫지 않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여름에 저는 감기몸살에 걸려 며칠

을 앓아누웠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만에 감기는 나았는

데 오른쪽 팔에 이상증세가 왔습니다. 이미 있던 어깨

통증 뿐 아니라 팔 전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살짝만 움직여도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으로 팔을 굽히거나 펼 수도 없고 세수도 못하고 

화장품도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조차 왼손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안마해준다고 팔을 만지기라도 하면 통증이 

더욱 심해져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팔을 쓰지 못하

더라도 통증만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생각 뿐이었고 잠

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며칠 지나면 낫겠

지’생각해서 기다렸고 병원 가는 것도 의료비, 영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3주일 가량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제는 할 수 없이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도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교회 자매님 중 한분은 목디스크 증상과 비슷하

다면서 고맙게도 Chiropractor 예약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 가기 전에 우리교회 목사

님께 안수기도를 한번 받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새벽에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

기 전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도 팔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후 2일

간 저는 팔의 통증은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루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실 것이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

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팔을 움직였는데 

통증도 없고 마음대로 굽히고 펼 수가 있었습니다. 너

무 신기하고 놀라워 어깨와 팔을 막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오십견으로 아팠던 어깨의 통증까지도 없어졌

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드

립니다.

  저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질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이 소식을 

전화로 얘기했더니 “팔이 나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

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어떻게 알았니?”했더니 

“내가 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큰 손이 언니 

어깨를 만지는 환상을 봤어”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

게 저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마음대로 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Housing & Deco]

겨울 옷 보관의 기술

출처: 행복이가득한집 (2010년 2월호) 
기자/에디터: 이지현 / 사진: 김성용

  한두 번밖에 착용하지 않아 깨끗해 보이는 옷은 그냥 
장롱 속에 보관할지 세탁 후 보관할 지 고민하게 마련
이다. 하지만 아끼는 옷에 곰팡이가 생겨 속상해하고 
싶지 않다면, 철 지난 겨울옷은 수납하기 전에 반드시 
깔끔하게 손질하고 세탁해 보관해야 한다. 코트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스웨터에 구멍 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소재별로 세탁한 후 방습・방충제와 
함께 보관한다. 단, 가죽이나 모피는 자주 세탁하지 않
는 것이 원칙. 가죽과 모피는 가죽 전문 세탁소에 5년
에 한 번 정도, 무스탕은 2~3년에 한 번이 적당한 세
탁 주기다. 오리털 파카 역시 드라이클리닝보다 물빨래
하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 방법. 모피는 보통 가볍게 흔
들어서 먼지를 털어내고 심한 오염이 생겼을 경우에만 
세탁을 한다. 믿을 만한 모피 세탁 전문점을 찾기 어려
울 때는 모피 구입처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가죽 소재는 입고 다닐 때보다 보관할 때 더 신경을 써
야 한다. 입던 상태 그대로 옷장 안에 넣어 보관하면 
알게 모르게 묻어 있던 오염 물질에 의해 탈색이 되거
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 가죽에 묻어 있는 먼
지나 오염물을 털어낸 다음 어깨너비에 맞는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충분히 통풍해준다. 얼룩이 생겼을 때는 
가죽 전용 왁스나 콜드크림을 부드러운 천에 묻혀 문지
르듯 닦는다. 울・니트 소재 의상은 구입 후 처음 한두 
번은 드라이클리닝하고 다음부터는 물세탁한다. 세탁 
시 옷의 수축과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 캐시미어 등 
100% 천연 소재는 울샴푸 대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
은 모발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겨울옷, 소재에 따라 보관법이 다르다
♣니트 풀오버는 세로로 수납한다 니트를 구겨지지 않
게 보관하려면 접는 방법이 일정해야 한다. 옷을 바닥
에 펼치고 양팔 부분을 앞쪽으로 교차한 뒤 한지나 습
자지를 중간에 끼워두는 것이 포인트. 어깨너비는 수납
공간의 폭에 맞춘다. 잘 접은 니트 풀오버를 서랍장 안
에 수납할 때는 책을 꽂듯이 세로로 세워 넣는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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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눕혀서 보관하면 아래에 놓인 옷이 눌리고 어떤 옷
을 수납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 북엔드로 지
지하면 옷이 흐트러지지 않아 더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다. 북엔드는 가방을 세워두는 데도 요긴하다. 
♣모피 코트는 통풍이 중요하다 모피는 습기에 약한 소
재이다. 세탁소 비닐 커버를 씌워두면 통풍이 안 되고 
습기가 생기기 쉬우므로 캔버스 원단이나 부직포 소재
의 커버를 씌워 보관한다. 방습제는 모피 자체의 수분
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들지 않
는 곳에 둘 것. 털이 눌릴 수 있으니 형태를 잡아주는 
도톰한 커버가 좋다. 털이 누웠을 때는 누운 부분에 스
팀 타월을 가볍게 대었다가 떼고 빗으로 빗어주면 생생
하게 살아난다.
♣실크 원피스는 투명 비닐 봉투에 넣기 실크 원피스, 
블라우스 등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의상은 투명 봉투에 
넣어 바구니에 수납한다. 모양대로 잘 접어 넣으면 구
김도 덜하고 스크래치도 방지해준다. 포장지류를 판매
하는 남대문시장이나 방산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옷
을 구입할 때 받은 봉투를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 
♣패딩 재킷은 돌돌 말아 묶기 패딩은 오랫동안 걸어놓
으면 털이 아래로 모여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옷걸이에 
거는 것보다 접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부피는 크지만 
주름이 잘 생기지 않으므로 말아서 보관하는 것도 방
법. 목 부분부터 공기를 압축해가며 돌돌 만 뒤 리본으
로 묶고 숨을 죽여 쇼핑백이나 상자에 넣는다. 사이즈
가 크고 튼튼한 쇼핑백 역시 훌륭한 수납 용품이 되는
데, 서랍장 높이에 맞춰 윗부분을 자른 뒤 안쪽으로 접
어 테이프로 고정한다. 
♣스키복은 압축 팩에 넣기 방수・발수 기능이 있는 스
키복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기능이 손상되므로 세탁소
에 맡기는 것보다 집에서 중성세제로 약하게 손세탁을 
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압축 팩에 넣어 부피를 줄
여 수납할 것. 습기나 먼지, 곰팡이 걱정을 덜 수 있다. 
단, 니트나 모직 코트, 모피 등 통풍이 필요한 천연 소
재 의상을 압축 팩에 넣는 것은 금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다용도실이나 지하실에 보관해야 할 때만 압축 팩
을 사용한다.
♣울 코트, 어깨 덮어 보관하기 모 소재 외투는 드라이
클리닝 한 후 베란다나 옥상에 걸어둬 자연 통풍해 기
름기를 날려 보낸 뒤 보관한다. 소재 재킷은 어깨에 먼
지가 쌓이기 쉬우니 어깨용 옷 커버를 씌울 것. 어깨용 
옷 커버가 없을 경우 유행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스카
프나 머플러를 어깨에 덮어 커버처럼 사용하는 것도 아
이디어. 
♣재킷,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면 일석이조 옷장 안은 
의외로 데드 스페이스가 많다. 옷을 걸어둔 행어 아래 
공간이나 여행 가방 안도 패딩이나 재킷, 니트 등 두꺼
운 겨울옷을 수납하기에 좋은 공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수납 상자에 옷을 차곡차곡 넣은 후 여행 갈 때는 
수납함째로 꺼내고, 여행을 다녀와서는 다시 수납함째
로 넣으면 간편하다. 일 년에 1~2회 여행을 한다면 그
때마다 자연 통풍을 시킬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겨울 소품, 아이디어 수납용품으로 승부하라
♣철 지난 계절 소품은 지퍼백에 패션 스타일리스트들
이 소품을 수납할 때 애용하는 방법. 철 지난 수영복, 
스키용품, 장갑, 털모자 등은 지퍼백에 넣으면 한눈에 

보이고 부피도 줄일 수 있다. 아이템별로 소형 지퍼백
에 하나씩 넣거나 같은 종류끼리 대형 지퍼백에 넣은 
뒤 투명 박스에 한꺼번에 수납한다. 습자지나 한지 등
을 함께 넣는다.
♣가방은 S자 고리 활용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잡히지 
않는 가방은 걸어 수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옷걸
이에 끼워 쓸 수 있는 S자 고리가 다양하게 나와 있으
니 활용할 것. 납작한 가방은 상의와 함께 걸어 수납하
면 편리하다. 가방을 따로 수납하는 미니 드레스 룸이
나 선반 장이 없다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패브릭 
선반장 등 아이디어 수납 가구를 이용해보자. 
♣부츠는 탈취제와 함께 보관 올 겨울 유행한 어그 부
츠는 얼룩 부위에 스프레이 타입의 착색제를 뿌리고 가
죽 부츠는 전용 클리너로 세탁한 후 흠집 관리용 크림, 
가죽 에센스를 차례로 덧바른다. 부츠는 현관 앞 신발
장에 세워두는 것보다 상자에 넣어 창고나 베란다에 보
관하는 게 좋다. 먼지나 얼룩을 제거하고 수납 전 이틀 
이상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다. 세워서 보관할 때는 신
발 안에 신문지나 숯 탈취제를 넣어두면 모양도 살고 
방습 효과도 좋다. 
♣모자는 아이디어 수납 걸이 활용 모자는 수납 지정석
을 만들기 어려운 아이템. 보통 여러 개를 겹쳐서 보관
하는데, 이때 아래쪽에 놓인 것은 모양이 망가질 수 있
다. 신발을 보관할 때처럼 움푹한 곳에 신문지를 뭉쳐 
넣고 하나씩 선반에 올려두거나 행잉 수납함에 걸어 보
관하면 모양이 유지되면서 방습 효과도 있다. 
♣목도리, 코트와 함께 걸기 풀코디의 개념으로 코트에 
자주 매치하는 목도리나 스카프는 코트에 감아두는 것
이 방법. 옷 입을 때마다 따로 찾지 않아도 돼 무척 편
하다. 퍼 머플러는 스팀을 쐬면서 빗질하되 털이 난 반
대 방향으로 빗질해서 먼지를 없앤 뒤 펠트나 부직포 
백에 넣어 보관한다. 캐시미어 머플러는 드라이클리닝
을 하고 실크 주머니에 보관한다.
♣스타킹, 레깅스는 빈 과자 캔에 보관 스타킹, 레깅스 
등은 정리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뒤죽박죽이 된
다. 양말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분류해 수납하는 것이 
좋은데 스타킹이나 레깅스 등 돌돌 말아 넣을 수 있는 
작은 소품은 규격이 일정한 과자 통을 이용한다. 스카
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방충제와 함께 넣어 보관한다.
♣한복, 한지 상자 그대로 보관 속곳, 치마, 저고리 순
으로 한복 보자기에 넣은 후 한지 박스에 보관할 것. 
대부분 페티코트 속치마이기 때문에 부피가 크므로 폭
을 4등분해 접은 후 다시 길이로 4등분하여 네모나게 
접는다. 접은 속곳과 버선은 비닐 백에 넣은 후 공기를 
빼면 납작하게 포장된다. 치마는 말기 둘레 방향으로 4
등분하여 접은 후 길이로 다시 4등분하여 접는다. 양쪽 
저고리 소매를 접어 치마의 접힌 면으로 끼워 넣으면 
고정된다.
♣가죽 장갑, 융 커버에 넣기 손가락 사이나 바느질 선
의 틈에 먼지가 잘 끼기 때문에 얇은 브러시로 먼지를 
털어내고 관리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천연 가죽 소
재는 융 커버에 넣어 보관하고, 스웨이드처럼 색이 바
라기 쉬운 소재는 종이 봉투에 넣으면 탈색을 막을 수 
있다. 상자에 수납할 때 과자 봉지 속에 들어 있는 실
리카겔을 함께 넣으면 건조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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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AlbuquerqueAlbuquerque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건강식품 Health Food

공인회계사 CPA

리커스토어 Liquors

모텔 Hotel/Motel

부동산 Realtors 

세탁소 Dry Cleaners

신발 Shoes 

의류 Clothe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종교 Church 

주택융자 Loan Officer

치과 D e ntal C linic

커피 재료 C offe e  

태권도 TaeKwonDo

한의사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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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s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을 찾으세요.

Low  Incom e T axpay er C lin ic

Im pe r ia l Se rv ice s C 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화랑 Gallery 

화원 원예 Nursery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ediaitio n S e rvic e

Rio RanchoRio Rancho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리커스토어 Liquors

ClovisClovisClovis
종교 Church 

Los AlamosLos Alamos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종교 Church 

Santa FeSanta Fe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종교 Church 

GallupGallupGallup
신발 Shoes 

모텔 Hotel/Motel 

Las Las Las 
CrucesCruces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공인회계사 CPA

카페/ 선물 Cafe/Gift

병원 Clinic

종교 Church 

FarmingtonFarmingtonFarmington
종교 Church 

가게 Store 

구인/구직

사고/팔고

정보마당

렌트/부동산

룸 렌트 (Room Rent) 
Now avilable 2 rooms 
of 3 bedroom
Rent: $300
Deposit: $100, Utility 
divided by using room 
number no smoking, 
no pet
(505) 352-5775
(505) 331-8607

도와주세요



한국식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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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Food

& Korean Food

ICHIBAN 
J a p a n e s e  R e s t a u r a n t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K ore an A m e rica n Associa tion of N e w M e xico

9 6 0 7 M e na ul Blvd.,  N E ,  
A lbuquerque ,  N M  87 1 1 2
(5 0 5 ) 2 7 1 -1 7 7 7  ww w.ka a nm .com

                                              To: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